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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벌기 위하여 사육하는 가축과 애완용으로 키우는 가축이 다르듯이 젖소에 있어서도 돈을 버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 예컨데 유량, 유지방, 체중, 증체량, 사료효율 등이 있는 반면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는데 예컨데, 농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비유속도, 젖소의 성질 등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것들을 관리형질이라고 할 수 있다. 

	 
	 
	 
	 
	 
	 

	 
	1. 젖소 개량에 관리 형질 포함 

	 
	  젖소의 사육 규모가 커지고 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현실에서 젖소의 관리 형질은 중요한 형질임에 틀림이 없다. 착유시간은 305일 동안 계속 요구되며 이는 곧 노동력(인건비)과 연결되므로 비유시간은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젖소를 관리하는 낙농가들은 비유시간이 늦은 개체 소위 '질긴' 개체의 사육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비유시간과 최고 비유량 및 저녁 착유량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캐나다에서는 종모우의 주요 관리 형질로서 비유속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카나다 육종가들도 관리 형질로서 비유시간의 중요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노르웨이의 적우(Red Cattle)의 개량에도 비유속도를 고려하고 있으며, 홀스타인 카나다(1995, 1996)에서는 비유속도를 매우 느린 1 수준에서 매우 빠른 9 수준으로 구분하여 젖소 개량에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젖소 한 마리의 착유 시간 

	 
	  비유시간, 최고비유량 및 저녁유량에 대한 환경요인의 효과로서 비유시간에 대한 주요 환경요인인 산차, 착유시설 및 종모우는 차이가 없었으나 최고비유량에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유방의 압력이 비유 시간에 영향을 미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최고 비유량에 대하여 종모우, 산차, 착유시설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저녁 유량에 대하여서는 종모우와, 산차 및 착유시설이 영향을 미치었다. 
  한편 비유시간, 최고비유량 및 유량에 대한 최소자승 평균치는 비유시간은 산차에 따라서는 4.89~6.04분으로 나타났으며, 착유시설에 따라서는 4.76~5.93분으로 헤링본 착유우사에 비하여 파이프라인 착유우사에서 길게 나타났으며 특히 자동식 헤링본 착유우사에서는 4. 76분으로 가장 짧게 나타났다.
  보고에 의하면 1일 3회 착유시 비유시간은 3.93~3.46분으로 보고하여 1일 2회 착유 한 본 연구보다 빠르다고 하였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부분적으로 유방내 압력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며, 유방에 대한 옥시토신(oxytocin)의 유효수준(effective level)이 3~6분 정도 지속된다. 따라서 착유시간은 이 시간안에 끝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비유시간은 착유기계의 종류와 착유방법, 젖소의 생리작용 등에 따라서 영향을 받으며 약 5분이 소요되고 유방세척후 착유기 부착까지 시간이 길수록 비유시간도 4분에서 6분으로 길어진다. 그러나 비유시간의 단축이 유즙유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유방의 질병에 보다 쉽게 걸릴 수 있다. 최고 비유량에 있어서는 분당 3.83±1.02㎏ 정도로서 산차간에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저녁유량은 평균 12.24±3.49㎏이었고 산차에 따라서 8.98~14.69㎏으로 나타났고 착유우사에서는 8.20~13.72 ㎏으로 나타났다. 

	 
	 
	 
	 
	 
	 

	 
	3. 착유시설에 따른 착유시간 및 SCS 

	 
	  파이프라인식 착유사에서는 5.93±1.49분, 헤링본 자동찰탁 착유시설에서는 4.76±0.15분, 헤링본 수동 찰탁착유시설에서는 5.58±1.72분이 각각 소요되어 자동탈착 착유시설에서 착유 시간이 가장 짧게 나타났다. 
  또한, 착유시설에 따른 체세포 수준에 차이도 있었었으나 원인은 뚜렷하지 않았다. 전비유기간의 SCS(체세포 점수)에 대한 착유연도, 월, 산차, 착유실 형식, 종모우 효과는 모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것으로 나타났다. 유기에 따라서는 제 요인들이 각 각 다르게 영향을 미치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전비유기에 걸쳐 종모우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착유 연도가 경과함에 따라 SCS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착유월의 SCS의 변화는 1월이 낮았으나 점점 증가하여 8월부터 11월까지는 년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SCS에 대한 산차의 효과로서 초산차가 가장 낮았으나 산차가 진행 될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착유실 형식에 따라 SCS 수준이 달랐는데 텐덤식 착유실이 헤링본식 착유실 보다 SCS의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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